
열린마당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이 되는  
그 날까지!
-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제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참가 및 연수를 위하여 일본에 

다녀왔다.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의 지원으로 한 센터에서 한 명만이 

참가 할 수 있었는데 운 좋게 내가 가게 되었다.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 

한구석에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많이 공부하여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잘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9월 2일 떨리는 첫날이다. 우리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모였다. 

35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실내가 5층으로 되어있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대한 카멜리아호에 

올라탔다. 세월호 때문에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올라타며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은 확 트인 바다를 

보는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 배에서 온천을 해 보았는가?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창밖 망망대해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란다. 

9월 3일 아침, 무사히 일본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히타로 이동했다. 

도쿠가와 막부시절 작은 에도라 불렸던 상도(商都) 히타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통거리를 거닐었다. 소박한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왠지 

모를 편안함을 안겨주는 작은 도시였다.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과장 / 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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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의 도시 야나가에서 뱃놀이를 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탓에 우리 모두 냄새나는 재활용 우비를 입고 우산을 짊어지고 물에 

빠진 생쥐마냥 처량하게 앉아있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던 일행들도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접하니 한결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비에 젖은 

버드나무가 우거진 뱃길도 운치가 있었지만 일본 뱃사공 할아버지의 

구수한 한국노래에 흥과 멋이 더해져 한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장대비를 뚫고 버스를 타고 또 이동했다. 피곤했는지 가이드의 설명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기린 맥주공장을 도착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렸다. 좋은 물과 보리로 만들었다며 설명해 주는, 한국남자가 좋다는 

깜찍한 일본 아가씨가 아직도 미소를 짓게 한다. 기린맥주 제조과정 

설명도 재미있었지만 깨끗한 공장과 큰 부지 옆 공원까지 둘러보니, 내가 

다니는 사업장과 사뭇 비교되었다. 시원한 맥주를 시음하고 기분 좋게 

버스에 다시 올랐다. 

다음 도착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와불상이 있는 남장원이다. 

발바닥도 어찌나 크던지 내 키를 훌쩍 넘는다. 이 발바닥을 문지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 한참을 문질렀다. 다들 아픈 곳, 바라는 

것이 많으신 것 같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히사야마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루를 마무리 한다. 

열
린

마
당

75
 | 

	
산

업
보

건



9월 4일, 제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에 참가했다. 공통어는 영어. 영어로 

유창하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부러움과 반성의 마음이 오간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는 모습들이 멋지다. 나도 노력해서 저 자리에 

한번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경청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일·한·중 중 

단연 한국 발표자들의 영어발음이 세련되고 탁월하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끼 많은 우리나라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듯하다.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좋은 볼거리, 좋은 먹거리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음식점, 관광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하지만 그 친절 속에 감춰진 

자기억제, 가식, 개인주의로 일본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휴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강한 책임감, 성실함, 

원칙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할 것 같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길가 도로 공사현장이 보인다. 밖에서 일하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모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조금 놀랐다. 실내도 아닌 

외부에서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에 정말 원칙대로 일하는구나 싶다. 

우리나라도 원칙을 지키는 멋진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 같은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사업장에서도 원칙을 중요시 하는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나 자신부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부터 요동치며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실내도 아닌 외부에서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에 

정말 원칙대로 일하는구나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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